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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9월 통일부에서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입국자 누적 

수는 약 32,523여명이며[1], 그중 여성이 72.1%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1,2]. 이는 다양해진 탈북경로와 장기간 이동하는데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여성의 입국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 이것은 여성이 북한이탈시 제3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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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and sense of power to endure an exhausting work life.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life and experi-

ences of married women from North Korea. It highlights the need for nurses to recognize their importance in nursing care.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academic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nursing, and basic data for a nursing intervention for married women from North Korea 

be provided. The study findings can be used as a basis for preparing a national policy that will help North Korean defectors to find employment 

and gain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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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하는 경우 중국인과의 사실혼 관계 등이 국경이동을 수월하게 

해주는 점과[4] 여성이 남성보다 은닉이 쉽고, 중국에서 여성의 수요

가 있다는 점[5]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많은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이 탈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제 3국에서의 강제결혼이든 선택한 결혼이든 자녀 출

산을 경험하고 남한에 입국하면서 데려오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3,4]. 남한에 와서도 동반 입국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응의 어려움

에 모성의 역할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적 압박감이 중첩된 상황

을 겪고 있다[4-6]. 이러한 자녀상실의 죄책감 및 모성역할의 힘겨

움은 북한이탈남성이나 미혼여성에 비해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에게 

더욱 복잡하고 고통이 가중된 상황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신체화 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직장생활 유지와 적응적 삶으로의 변화에 장애물

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7]. 이와 같은 현실은 북한이

탈 기혼여성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을 반영한다. 

한편,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의 경우 남성보다 가족관계나 자녀양

육, 가족부양문제 등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8]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어 수많은 난관들을 경험하고 있다[3-5, 
9]. 

그동안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로는 

북한이탈여성의 탈북이후의 어려움과 낙인으로 인한 좌절된 삶, 그 

가운데 정착을 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거나[8,10,11], 남한에서의 자

녀양육의 어려움 및 외상경험에 관해 기술하며 이들의 고통과 생애

에 대해 다룬 연구[12-15] 등이 있었다. 양적 연구로는 남한사회적응

과 취업실태, 건강과 삶의 질 등을 다룬 연구[16-18] 등이 있었다. 

상기의 연구들에서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은 소득과 직업유지의 안정

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은 보호·지원기관과 같은 

양육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직업유지는 물론 취업준비를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6-18]. 2018년 북한이탈여성의 고용률은 

56.6%였고 고용된 자들의 평균근속기간에 있어 일반국민은 73.0개

월인데 반해 북한이탈주민은 26.9개월이었으며[1,2] 이들의 취업과 

직장유지의 실패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고 새로

운 빈곤층을 만들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4,6]. 또한 이런 상황들이 이들의 자녀세대에 까지 이어져 반복적

인 부적응적 상황을 초래하여 심각한 심리장애를 야기하고 건강한 

삶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다분하다[3,4,6,8,9]. 그러므로 자녀를 양

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은 돌봄을 제공받아야 할 중요한 간호

대상이 되며 간호학적 탐구를 통해 이들을 도울 중재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

부분의 연구들이 정책적 시사점이나 사회 복지적 접근방안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

의 삶은 어떠하며 남한에서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정서적, 신체적 

건강문제 및 그 주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

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

다.

van Manen [19]의 해석학적 현상학방법은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

담과 예술과 문학작품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인간

현상의 본질적인 측면과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생생한 삶의 체

험들을 조명하는데 유용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북

한이탈 기혼여성들의 자녀양육과 고용안정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관한 생생한 삶의 체험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van Manen [19]의 해석학적 현상학방법을 적용하여 북

한이탈 기혼여성의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체험 대한 본질적이고 심층

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이 남한사

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체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탐

색하고 이들의 체험현상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다. 연구 질문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으로서 남

한에서의 직장생활 체험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여 연구 현상에 집중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체험

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van Manen [19]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2. 체험의 본질을 향한 집중: 현상에 대한 지향

본 연구자는 몇 년 전 연구자가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으로 

간호학 실습을 나온 북한이탈 기혼여성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의 입으로 전해들은 북한의 상황과 북한이

탈주민들 특별히 그들 중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이 겪고 있는 취

업과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힘들고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본 연구자는 자녀를 양육하

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취업과 직장생활 체험은 어떠한지에 대한 

생활세계 체험에 관심을 갖게 되어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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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1)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현상학에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과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의 경험들을 생생히 되살려 그 경험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19].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 기혼여성과 관련 있는 작품들을 찾

아보고 이들의 체험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박노해의 시 『노동의 새벽』, Millet의 그림 『이삭 줍는 사람들』, 
심순덕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2014년 개봉한 

배기원 감독, 박성배 제작의 영화 『새벽, 국경에서』를 본 연구의 분

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KU IRB 2018-0048-01). 

연구자는 남한에 정착한지 2년 이상 된 60세 미만의 북한이탈 기

혼여성들 중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구직과 직장생활에 대한 체험

이 풍부한 자를 연구 참여자 기준으로 선정 하였다. 이러한 선정기

준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문헌들

을 살펴 볼 때 사회·심리적으로 적응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져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20]. 또한 연구자의 

주변인으로부터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을 소개받고 그들을 통하여 다

른 북한이탈 기혼여성을 소개 받아 참여자로 선정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활발히 구직과 

직장생활을 하는 적절한 50대 참여자가 없어 실제 참여자는 모두 

50대 미만이 되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들에게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를 연구자가 직접 설명 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면담에 들어갔다.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과 참여 유

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북한에 잔류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들

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인 비밀유지 및 익명성 보장에 관해 엄격히 

준수 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에 참여하는 동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상기시켜 정서적인 고통을 받거나, 드러내기 

힘들었던 과거 경험에 대해 심리적 부담이 남지 않도록 자료수집이 

끝난 후에도 참여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와 음성파일은 연구자 개인 노트북에 잠금

장치를 하여 연구자가 보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연

구를 종료한 후 녹음된 자료를 영구 삭제함과 동시에 모든 필사자료

는 분쇄할 것임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후에는 참

여자들에게 소정의 면담 참여비를 지급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 4일부터 동년 8월 20일까지 비

지시적 심층면담기법과 관찰을 통해 수집 되었다. 면담횟수는 참여

자 한 명당 1~2회로, 총 13회 실시하였고 참여자에 따라 1시간 30

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평균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참여자

들에게 심층면담을 통해 관심현상에 대한 체험의 진술이 반복되는 

시점까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총 8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이 참여자로 포함되었다.

면담장소와 시간은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 후 선정

하고 주요 질문으로 “북한이탈 기혼여성으로서 남한에서 자녀를 양

육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라는 개방적 형태

의 문구를 이용하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더욱 깊이 있고 상세한 체험내용이 

도출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때의 느낌이나 기분은 어떠했나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나요?”와 같은 구체적

인 질문을 하여 말하고자 하는 현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진술내용이나 표정, 행동, 시선처리 

등을 면밀히 관찰하였고 필요시 메모를 하면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

해 참여자 동의 후 휴대폰의 음성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의 선입견 배제를 위해 판단중지를 하고 연

구자의 선이해와 가정, 편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면담 후 현

장노트를 기록하여 면담내용의 설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누락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가능한 

한 참여자가 사용한 언어표현 그대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필

사과정 중 녹음된 음성의 내용파악이 불분명하거나 연구주제와 충

분히 부합된 핵심내용이 부족한 경우 다음 면담 시 재확인하거나 전

화연락을 통해 내용을 보충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는 어떠한 현상이 가지는 의미와 본질을 밝히려는 van Ma-

nen [19]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거쳤다. 먼저 생생한 체험

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현상에 초

점을 두고 주제와 관련된 체험에 꾸준히 관심을 쏟았다. 그 다음으

로 실제 연구현상을 조사한 후, 실존적 탐구단계를 거쳐 참여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해가면서 해석학적 현

상학적인 반성단계를 거쳤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들으며 필사하고 이후 녹음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면서 

텍스트 분리작업을 시행하였다. 분리시킨 텍스트에서 현상과 체험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단어나 문장을 분류한 뒤 분류된 단어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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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제진술을 분리시키고 현상학적 체험의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

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자료로부터 도출된 개념들은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신체’, ‘체험된 시간’, ‘체험된 관계’의 실존체를 중심으

로 추상성이 더욱 향상된 본질적 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참여

자가 표현하고자 한 체험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려 하였다. 

6. 연구 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21]가 제시한 엄밀성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따랐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는 참여

자들과 면담 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참여자들

과 신뢰를 형성하여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이 생생한 직장생활 체험을 

충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

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2명에게 연구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연구자

가 기술한 내용이 그들의 체험 그대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참여자 검증(member check)을 하여 필요시 수정하기를 

반복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탈 기혼여성

의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참여자

를 목적표집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자료 수집을 계속 

하였다. 이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북한이탈 기혼여성 3인에게 연

구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미 있는 기술이라는 평

가를 통해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을 남기며 면담 및 필사의 

전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고 van Manen [19]의 해석학적 현

상학적 분석방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자료를 분석하고자 노력

하였다. 수집된 자료 및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을 가지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박사 4인과 교수 1인에게 주제에 대한 자

문을 받아가며 수정작업을 거쳤다. 또한 실존적 탐구에서 인용한 문

학, 예술작품들을 참여자의 진술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작품 선정

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이 획

득될 수 있도록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나 편

견 등을 사전에 연구노트에 기술하여 검토해 보고 평소에 연구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에 대해 갖고 있던 태도나 이미

지를 괄호 치기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중지를 수행하고 자료를 신선

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료로부터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여 연구

의 중립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는 총 8명으로 평균 연령은 39.5세이다. 남한에서 거

주한 기간은 평균 7.75년이었고 참여자 모두는 기혼이며 직장을 다

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은 남한에 입국하여 결혼 하

였고 참여자 5, 6, 8은 사별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내고 있었

다. 참여자 2와 3은 중국에서 결혼한 남편과 남한에 입국하여 살고 

있고 참여자 4는 탈북 후 중국에서 강제결혼 하였다가 남한에서 현

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 참여자 5는 탈북 후 중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홀로 남한에 입국 하였고 남한에서도 결혼을 

하였으나 사별을 한 상황이었다. 또한 참여자 6, 8은 북한에서 사별 

후 자녀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들어왔다. 참여자 1과 2는 보건의료전

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단순 노무직에 종

사하고 있으면서 참여자 3은 최근까지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남편과 

자영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 6은 탈북과정에서 막

내아들을 잃어버렸다가 4년 8개월 만에 탈북중개인에게 돈을 주고 

찾았고, 참여자 7은 탈북당시 딸을 잃어버린 후 아직 찾지 못한 상태

이다. 참여자 3, 5, 8은 무교, 나머지 참여자들은 개신교를 종교로 

갖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 8명중 5명은 북한에 잔류가족이 남아 있

는 상태였다(Table 1).

1.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자료에서 드러난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직장

생활체험은 van Manen [19]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과정에 따라 

네 가지 실존체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신체, 체험된 시간, 체험된 관

계에서 9개의 본질적 주제와 2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2). 

1)  체험된 공간(공간성):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직면하게 된 

장벽들

(1) 넘기 어려운 취업 장벽 

희망을 안고 남한사회에 첫 발을 디뎠던 참여자들은 취업전선에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D Age†

Resi-

dence 

period†

No. of 

children

Marital 

Status
Occupation Religion

P1 45 12 2 Married Public health Christian

P2 43 12 2 Married Public health Christian

P3 39 6 1 Married Manual labor None

P4 28 5 2 Married Manual labor Christian

P5 31 5 1 Widowed Manual labor None

P6 46 7 3 Widowed Manual labor Christian

P7 46 7 1 Married Manual labor Christian

P8 38 8 2 Widowed Manual labor N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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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들면서 막막함과 혼란스러움, 구직에서 요구되는 경험과 지식,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서두르면서 남한사회

에서 직업인이 된다는 것은 넘기 어려운 장벽임을 체험하며 또 다른 

힘든 고비를 마주치게 된다. 

탈북한지 10년 만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한국 땅을 밟

았는데 한국에만 오면 살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

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에는 써 주는 데가 없어요. 나를 취업만 시

켜주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 하겠다 해도 뭐, 뭐 해 봤어요? 하고 

물으면 해봤다고 말 할 게 없으니 안 써주죠(참여자 1).

(2) 편견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움

참여자들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서둘러 직장을 가져보려 노력

을 한다. 그러나 편견부터 가지는 고용주나 면접관들 때문에 취업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 놓이거나 면접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공평

한 상황을 만나면서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생존의 고비를 

마주하게 된다. 

저는 어떻게든 취업해 보려고 저를 그냥 막 부려도 된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다고 그랬어요. 이랬더니 면접 보는 분이 북

에서 왔다고요? 이러더라고. 북에서 왔다는 말 뒤로는 뭐~안 되

겠네 소리만 하는데 진짜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참여자 1).

(3) 두려움 가득한 직장생활

참여자들은 익숙지 않은 업무와 업무에 대한 정보부족,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직장생활에 대한 곤란함과 조급한 마음을 갖고 혹여 

실수하지 않을까, 자신의 실수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 까지도 비난

의 대상이 되고 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압박감을 체험한다. 

그런데 나는 하니까 단추 쫙 깨지는 소리가... 그 안에 회사 안

에서 바늘하나 끊어질 때 마다 내가 더 놀래는 거죠. 심장이 두근

거리고... 근데 나는 한 시간 안에 바늘 다 끊어먹었으니까 미안하

고, 이러다가 한소리 듣고 잘리는 거 아닌가 싶고...(참여자 1)

(4) 쓸모없이 되어버린 북에서의 경력

참여자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살 때 경험했던 것, 배워 온 것이 쓸

모없는 것들로 변해버리는 남한 땅에서의 구직 상황을 보며 직업 선

택의 기회가 제한됨을 체험하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Table 2. The Experiences of Employment of Married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Rearing Children

Dimension Essential Themes Themes

Lived space More personal challenges after overcoming a life-

threatening crisis

High employment barriers

Job problems because of prejudice

A sense of fear in the workplace

The occupation in North Korea is useless in South Korea

A sense of self-pity about unfair treatment

Hopes to firmly settle in this land A persistent desire to gain our children’s confidence

Working with a sense of purpose to obtain a solid foundation

Lived body The wound from the north, which has chased me here Continuing to work while suppressing pain that is not understood

The wound of childbirth is a stumbling block in life

A body that becomes stronger through hardship Overcoming exhaustion as a mother

Work until exhaustion to escape poverty

Lived time Being stuck in a past full of anxiety and pain Encounter with the past that must endure

Memories of pain that are replayed relentlessly

The present is full of hope Diligently striving not to burden our children

Satisfaction with the rewards and freedoms that result from hard work

A hope for national policies that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 hope for the future Dreams of becoming a citizen in harmony with everyone

Pledging to be a bridge for a unified generation

Lived others A sense of alienation from coworkers that cannot be 

overcome

Confusion at work due to an unfamiliar work environment

Restraint about identity as a person who abandoned the family

Grief over being a foreigner who is disrespected and ignored at work

A sense of power to endure an exhausting work life Relying on a helping hand

The word “mom” induc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Depending on religion with a sense of des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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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는 음악전공하고 난 예술 선전대라고 난 그거였단 말이에

요. 뭐 더 좋은 거 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늘 어렸을 때, 오로

지 내 길은, 난 음악 밖에 재능이 없는데...그런데 탈북해서 와보니

까 그것을 어디다 써요? 취업엔 쓸데가 아무데도 없고...(참여자 1)

(5)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신의 처지에 서러움을 느낌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입장으로 인해 더 힘들고 많은 

일을 지시받고 적절한 보수를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자신들의 

간절한 처지가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상처 받으며 서

러운 감정을 체험하고 있다. Millet (1814~1875)의 『이삭 줍는 사람

들』 그림에서도 노동의 대가가 매우 초라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고 있

어 조건과 상관없이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 전선에 뛰어 들고 직장 

내의 불합리한 대우에 서러움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모습을 상기시

켜준다 하겠다. 

왜 나만 자꾸 일을 시키는가, 그런 상황에 화도 나고 너무 지치

더라구요.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편견심에 맘 간절하니 뭐라도 

시키면 탈북민이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3).

2)  체험된 공간(공간성): 이 땅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싶은 

소망 

(1) 자녀의 당당함을 바라며 버텨냄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버텨가는 목적이 자녀들이 고통스런 기억들

은 다 잊고 남한의 아이들과 동등하게 어울려 사는 것, 자유 대한민

국이 주는 기회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고픈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

나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당하고 있는 것을 보며 원망의 마음이 든

다고 한다. 이렇듯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자신도 자녀도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직장에서 더욱 잘 버텨서 당당한 자리에 

서 가길 바라고 있다.

엄마가 탈북민이라고, 우리 딸까지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딸한테 미안하고, 남한사람들한테 서운한 걸 넘어

서 미운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아픔을, 눈물을 머금고 그럴 때 더 

이를 악물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 했어요.(중략) 내 대한민국에 당

당히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우뚝 서서 내 자식 상처 씻어 주겠다, 
그 결심한 거 그게 직장에서 버틴 힘이죠(참여자 2).

(2) 기반을 다지고 사명감으로 일함 

참여자들은 자신이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직장생활의 태도에 늘 신경 쓰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또한 성실한 직업인으로 

살아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사

명감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누군가가 뭘 해놓으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되요. 그 기준을 높이

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저는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더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참여자 2).

3) 체험된 신체(신체성): 이곳까지 쫓아온 북녘으로부터의 상처

(1) 이해받지 못할 아픔을 억누르며 일을 계속함

참여자들은 탈북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불안감,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생각에 몸과 마음을 앓게 되는 고통들로 삶이 점철되어 있다. 

그러한 신체·정신적 고통의 후유증이 남한 땅을 밟은 이후에도 아픔

으로 작용해서 그들의 직장생활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들의 직

장은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인 경우가 많아 실직에 대한 염려로 마음

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노동문학의 대표시인 박노해의 시 『노동의 

새벽』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이 목숨 걸고 겪어 내야만 하는 운명 같

은 것임을 강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어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때부터 여기 남한 땅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몸도 마음도 여기

저기 성한 데가 없어요. 애 생각에...그냥... 깡으로 버티는 거지. 생

각 같아서는 어쩌다가는 휴가도 좀 내고 싶고 그런데, 뭐, 직장이

라 해 봤자 제대로 된 보장되는 곳, 그런 곳이 아니니까(참여자 4).

(2) 출산의 상처가 삶의 걸림돌이 됨 

참여자들은 남한에 입국하기 전에 경험했던 제 3국에서의 인신매

매, 강간, 원치 않는 출산, 그 외의 숨기고픈 갖가지 과거의 경험들이 

드러날까 늘 마음 졸이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성공하

고 싶지만 성공하는 것이 과거가 사람들 앞에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시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다

는 것을 말하며 성공에 대한 제한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 땅을 잊어버리려 하는데 돌아오니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또 숨기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어가

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삶의 질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겠다는 그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살아온 세

월, 이거를 어떻게 가볍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세상 속에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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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누군가 말마따나 한국에서 다 들추어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해 봐도 쓸데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참여자 1).

4) 체험된 신체(신체성): 밟힐수록 굳건하여 지는 몸 

(1) 엄마의 몸으로 고단함을 견뎌냄

참여자들은 낯선 남한직장문화에 대한 부적응적 상황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심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

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어디에서 써주든 감사함으로 성실히 일

하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때를 떠올리며 자신을 반성하고 자

신이 버티지 못하면 자식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다

시 한 번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있었다. 시인 심순덕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는 힘들고 고단해도 자녀를 위해 늘 희

생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시에서 나타난 어머니

의 모습을 보며 고단한 직장생활을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 북한이

탈 기혼여성의 모정의 삶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진짜 힘들 때 아~ 오늘은 일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오

직 내 자식 굶어 죽지 않게 뭐라도 하겠다, 그랬는데...정신 똑바로 

차리라, 여기까지 버텨 왔는데 허물어지는 소리는 하지 말라, 니가 

해이해지면 가정이, 자식이 무너진다, 그런 생각...(참여자 6)

(2)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려고 지칠 때까지 일함

참여자들은 고단해도 직장동료들이 쉬고 싶어하는 시기의 인력 

공백을 메워 금전적인 부족을 채우고자 노력한다.

명절 때 여기매 사람들처럼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나와서 일 한다고 해요. 집에 있어 봤댔자 가족 그리운 생각, 그 

생각만 더 많이 나지 뭐.... 그런 날 나와서 일 하겠다(중략) 저는 

보통 날 보다 돈 많이 받으니 좋고...(참여자 6) 

5)  체험된 시간(시간성): 불안과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에 멈춘 

시계

(1) 견뎌내야만 하는 과거와의 만남 

참여자들은 탈북 과정 중 경험한 북송의 위험, 강제결혼, 인신매

매,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자식들에 대한 상처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남한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밝힐 수가 없

어 상처는 더욱 곪아가고 그것이 밝혀질까 늘 마음 졸이며 힘겨운 

나날을 지내오고 있다. 배기원 감독이 만든 『새벽, 국경에서』는 탈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충격과 현실감을 더 했던 영화이다. 영화 

스토리는 목숨을 건 탈북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

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지니게 된 북

한이탈 기혼여성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한다. 

어떤 탈북자는 북한에 두고 온 애, 중국에 두고 온 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가정을 가지고 애를 가지는....그러다 보면 가정

이 몇 개가 되겠어요? 탈북 한 여성들의 마음, 그 마음 안 에는 얼

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만나지 못할 자식들을 북에, 그리고 중국에 두고 있는 지를. 그때

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려면 밝힐 수 가 없는 거예요. 남한가

정을 지키고 살려면 밝힐 순 없는 거죠(참여자 2).

(2) 끊임없이 재생되는 고통의 기억

참여자들은 북한의 참담한 실상들이 기억 속에서 재생되면서 고

통스런 상황에 반복노출이 되고 있다. 놓쳐버린 자녀로 인해 너무나 

가슴아파하면서 자신을 죄 많은 엄마라 스스로 낙인찍은 채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힘

든 나날을 지내오고 있다. 

사는 게 고통이었어요. 북에 있을 때 그 추운 겨울날 변변한 동

복하나 못 사줬는데...탈북하며 애를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첫 직

장이 잠바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애 생각이 너무 나서 마음이 아

파서...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내 자식 따뜻하게 옷 한번 못 입혀

보고, 엄마로서 그게 너무 가슴에 한이 되고 아파서... 일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일을 못 하겠고... 진저리를 쳤어요(참여자 6).

6) 체험된 시간(시간성): 희망으로 채워가는 현재의 삶

(1)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감 

참여자들은 충분치 않은 급여일지라도 성실히 모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년을 준비하고 자녀를 잘 뒷받침 해주고 싶어 한

다. 

부모가 못나서, 그게 걸림돌 돼서 애들 앞날을 막으면 안 되겠

다 그래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요. 부모가 가난해서 받쳐 안

주면 아니 되겠다...짐이 되면 안 되겠다...(참여자 6) 

(2) 노동의 대가와 자유가 있는 현실에 만족함

참여자들은 남한사회의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 북한사회와 달리 

보수의 충분, 불충분의 여하를 떠나 자녀를 굶길까봐 불안해하지 않

아도 된다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에 안도감을 표현하며 더 발전된 

삶을 바래 볼 수 있는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감에 감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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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굶어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는 꼭 살아남아라.’ 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부모처럼 자식을 굶어 죽게 할 

까봐 불안해하는, 그 불안 가운데서는 안 살아도 되는 게, 보수가 

있다는 게, 나는 그게 제일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2).

(3) 편견과 차별을 개선할 국가정책을 기대함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한사람들의 차별이나 편견 등으

로 인해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국

가가 나서서 편견을 줄이는 홍보활동 및 친구 같은 상담사나 멘토 지

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대변자 역할을 해주었으

면 하고 바란다. 

차별...이런 것 때문에 남한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진짜 커요. 제

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지 않으면서 통일을 바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 국가에서 제대로 된 정보로 서로가 이웃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편견심을 없애주는 홍보도 하고 멘토나 상

담사도 붙여주고(참여자 2).

7) 체험된 시간(시간성): 희망적인 미래

(1) 함께 어울리는 국민이 될 꿈을 꿈

참여자들은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잘 견뎌야 한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또한 자신들이 꿈도 희망도 가져볼 수 

없는 참혹한 북한 땅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누리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 

안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아~다행이다, 내 자식은 굶기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그 생각 했

어요. 참 감사하다... 북한처럼 아무 희망도 미래도 꿈 꿀 수 없는 

참혹함 속에 있지 않고 지금의 나는 일해서 돈 벌고 나도 누려볼 

수 있는 곳에 서있구나 그 마음으로 일하고...(참여자 6) 

(2) 통일세대의 교량이 되고자 각오를 다짐 

참여자들은 통일에 대한 꿈을 꾸며 기도하고, 어떻게 필요한 사람

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며 직장에서 성실히 일한다. 자신이 통일세대

의 교량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남한사회에서 성실히 기반을 잡

고 번듯한 모습을 갖추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 

나는 여기 직장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북한이 열어졌을 때 먼저 나가서 거기서 온전한 다리가 되어주

는...의료품은 언제든지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준비된 의료인

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될 일이다, 내가 준비 된 의료인이 되어야 겠

다...(참여자 2)

8) 체험된 관계(관계성): 넘어서기 힘든 직장 동료들과의 괴리감

(1) 생소한 업무환경으로 직장생활에서 혼란에 빠짐

참여자들은 남한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 할 때를 상기하며 자

신의 몫을 잘 감당하겠다하는 각오와는 달리 너무도 다른 업무환경

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동안 배울 기회가 없어 알지 못하는 영어

나 컴퓨터가 남한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쓰여 지는 탓에 대화도 업무

에 대한 이해도 힘이 들어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고 때로는 출근하기 

무섭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냥 외국이예요. 천지 모르고 여기 사람들은 자기 말처럼 쓰

는 영어, 그것도 모르고, 컴퓨터도 조금 배워서 들어가기는 했는

데 일에 붙여서 하려다 보니 모르겠고. 막 헷갈리고 일은 해야 하

고 하니까 옆 사람 눈치 보이고 해서 마음이 죄여오더라고요(참여

자 3).

(2) 가족을 버린 자 라는 벗기 힘든 굴레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고향을 떠나올 때의 심정을 말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염려의 마음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마음과 달리 북한

이탈주민들을 제 한 몸 살겠다고 가족을 버린 이기주의자로 매도하

는 직장 내의 분위기나 표현들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니 혼

자 잘 먹고 잘 살아 되겠냐, 그 말...너무 상처가 되는 거라. 단 하

루도 가족 생각 안한 날 없고, 죄인 된 심정으로, 북에 있는 가족

들이 무사하기를 빌고 또 기도하며 사는 나에게...(참여자 3)

(3)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이방인의 비애

북한이탈주민이라 하면 무시당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며 업

무를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고선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평

가를 하는 직장 동료들의 행동에 상처 받는다. 

나를 교육은 안 시키고 훨씬 늦게 들어온 후배를 트레이닝 먼저 

시키고, 저는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르쳐 줘서 못하지 가르

쳐 주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라도 결국은 하더라고. 여기까지 사

람답게 살려고 넘어온 북한사람들 버리면 안 되잖아요(참여자 2).

9) 체험된 관계(관계성): 고단한 직장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

(1) 도움의 손길이 삶의 버팀목이 됨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그만두게끔 밀어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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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로 인해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하며 공감해준 교인들, 자신의 

입장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배려해 준 직장의 사

장님이 외롭고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남한직장생활에서 버팀목이 되

어 주었음을 고백한다. 

제가 내내 울고 힘들어 할 때 교회식구들이 기도해주고 같이 공

감해 주고 해서 내가 그래도 잘 견뎌온 것 같다 싶어요.(중략) 그 

사장님이 날 탈북민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싸주

시고, 챙겨주고 그랬어요(참여자 2).

(2) 기쁨과 아픔이 함께 서린 엄마라는 이름

참여자들은 남한생활 적응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온 아이들이 남한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던 상황에서 상처

와 아픔이 치유되어가고 점차 웃음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다 자녀를 찾은 참여자는 처음에는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고 엄마에 대한 원망을 품었던 자녀가 점차 회복 되는 것을 보면

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남한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미움만 가득차서... 웃을 줄을 모

르는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기독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밝고 건강해

지고...이런 애들 모습 보면서 나도 힘을 내야 하겠다, 내가 이를 

악물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북한사람들도 누군가는 온전한 직업

을 가져서 십일조를 내고 도와야 하겠다(참여자 2).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수소문 끝에 남

한 들어온 지 딱 4년 8개월 만에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애를 찾아

서 품에 안았어요. 애를 남한에서 맞이하고 나는 그때부터 애를 

제대로 키우겠다 그 결심으로 힘든 일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열심

히 일하며...지켜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던 애가 점점 엄마라고 곁에 

오고...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참여자 6).

(3)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에 의지함 

불안과 상처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참여자들은 아픈 과거, 심정을 

숨기며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을 신앙생활에 

의지하며 치유 받았고 위기상황마다 버틸 수 있다고 표현한다. 

내가 다 숨기고 살고 가면을 쓰고 상처도 덮고 살고. 아무 곳도 

내 심정, 내 고통 말할 곳 이 없는데 속이 곪을 대로 곪아서... 그

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계시잖아요. 비밀을 누 설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셨으면 난 이 땅에 올 수 도 살 수도 없었어

요. 그래서 더 의지하고 남한생활이든 직장에서든 어려움이 닥쳐

도 의지할 곳은 하나님 밖에 없다...(참여자 1)

2.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체험

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참여자들은 살기위해 죽을 각오로 탈북을 감행하고 탈북하며 경

험한 고통의 과정 속에서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일을 겪으

면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로 하

는 희생이 따라야만 했다. 남한에 입국 후 취업에 있어 예상을 뛰어 

넘는 장벽과 치열함을 체험하고 남한의 취업현실에 대해 불공정함

을 보며 잘 살아 보겠다는 희망이 무너져 내린다. 참여자들은 자녀

의 상처를 씻어주고 자녀가 기댈 수 있는 힘 있는 엄마가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직장에서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버티며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리고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

치고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힘든 직장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한편, 참여자들은 탈북 전과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한 후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남한으로 함께 오지 못한 자녀

에 대한 걱정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몸과 마음을 앓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을 쓰면 그만이라는 염려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파도 버티며 일을 해 나

가고 있다. 참여자들은 남한에 오기 전에 겪었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드러날까 불안한 마음에 성공해봐야 쓸데가 없다 말하며 상처로 인

해 성공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감정을 느낀다. 참여자

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불공정함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더욱 지쳐

가고 남한사람들에게 원망스런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 

남한에 올 때 오직 자식 굶기지 않겠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잡아 가겠다며 간직했던 결심을 떠 올리고 스스로를 각성시

켰다.

참여자들의 과거시간들은 잊혀 지지 않고 재생이 되면서 이전의 

참담하고 고통스런 상황에 반복 노출되고 이것이 이들의 업무과정에

도 영향을 미쳐 일에 집중을 못하고 힘겨워 한다. 어떤 참여자는 북

한이탈 기혼여성들에게는 각자 이런 종류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 받지 못하고 안고 살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자녀에게 건강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해내기 힘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상담

해 줄 멘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의 변화와 남북한 

주민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국가차원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성실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통일세대에서 

남과 북을 이어주는데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며 희망과 사명

감을 품기도 한다. 

47

www.jkan.or.kr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체험

https://doi.org/10.4040/jkan.2020.50.1.39



때때로 생소한 직장환경으로 혼란을 겪고 가족을 버리고 온 이기

주의자로 매도당할 때가 있어 원망스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체험

을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직장동료와 가족, 
기도로 돕는 교인들이 있어 고단한 직장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

다 말한다. 또한 점차 상처를 치유 받고 남한에서의 삶에 적응해 가

며 웃음을 되찾아 가는 자녀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과 열심히 살아

보고자 하는 힘이 난다고 한다. 이에 더해 불안과 상처로 채워진 삶

과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기도로 털어놓고 위기상황에서 신앙에 의지

함으로 고단한 삶을 버틸 수 있다고 표현한다.

논    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과 글쓰기과정을 통해 살펴본 자녀를 양

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직면하게 된 장벽들’에

서 참여자들은 탈북과정에서 수많은 사선을 통과한 후 무사히 남한

에 들어섰다는 안도감도 잠시, 자신들의 갖추어지지 않은 학력과 자

격조건이 취업에 있어 장벽이 된다. 또한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수많은 편견이 되어 평가절하하게 만들어 취업에 발이 묶이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잘 살아보리라는 기대감이 무너진다. 이와 같은 

남한에서의 취업 장벽이 또 다른 생존을 위한 사선이 됨을 경험하며 

장기실업, 기대치를 낮춘 저임금직에 종사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이나 직장생활에 대해 다룬 연구[3,6,10,16] 등을 살펴보면 북한이

탈주민의 직업기술과 학력 및 경험부족, 차별과 편견을 비롯하여 이

들이 남한에 들어오기까지 경험한 수많은 고난으로 신체 및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되면서 취업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 한다고 표현하고 있

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남한

사회 내의 부적응적 환경에 놓여 살고자 하는 절실함을 품고 온 북

한이탈 기혼여성들의 삶의 희망을 꺾어 버리게 되고 북한이탈 기혼

여성들의 취업부진이나 저임금 상태가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저조하

게 하여 새로운 빈곤층으로 형성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20,22]. 

이에 대한 결과로서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양산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녀들도 낮은 사회적 지위

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이어지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될 수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시사하고 있어[20,22]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구직 및 직장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해결해야 할 부분임을 반영한다. 

두 번째 주제인 ‘이 땅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싶은 소망’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으로 인해 자녀들까지도 놀

림거리가 되거나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상황들을 보며. 

자신들의 성실한 직장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당당함과 더 나은 삶

을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소망을 품는다. 

이들의 직장생활은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

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와 수단이 되고 주변인에서 남한국민으로서

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며 주류사회로 진입해가는 기회가 된다[23].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구직과 직장생활 

유지에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주제인 ‘이곳까지 쫓아온 북녘으로부터의 상처’에서 참여

자들은 재북시절과 탈북과정 중에 인권 유린을 비롯한 다양한 육체

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중국이나 북한에 두고 온 자식, 잃어버

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염려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다. 이것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불안, 우울, 무망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

은 증상을 앓으면서 실제로 신체적 고통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Cho 등[24]의 연구에서도 보면 북한이탈주

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앓으며 정서적인 문

제가 신체화 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여 북한이탈주민들

의 신체, 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사회

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진출 등의 기회를 감소시키기

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의 고리를 만들고 있어[11,25]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공공의 노력

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남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들의 심

리적 안정을 포함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건강관리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다. 

네 번째 주제인 ‘밟힐수록 굳건하여 지는 몸’에서는 참여자들은 힘

든 상황에서 더욱 삶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는 마음을 품는다. 남

한의 직장생활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일을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들

기도 하지만 자식을 굶기지 않고 살기 위해 탈북을 선택했던 때를 

떠올리며 자신이 버텨야 자녀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욱 마음을 굳건히 하려고 애썼다. 이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

고 자녀를 지키고 바로 세우고자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성의 

마음을 기술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을 다룬 연구[26]에서

도 드러났다. 북한이탈 기혼여성에게 있어 자녀는 양육의 고단함만

을 주는 존재가 아닌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주제인 ‘불안과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에 멈춘 시계’에서

는 참여자들의 중국과 북한에서의 중혼과 출산경험, 데려오지 못한 

자녀에 대한 고통스런 과거를 품고 있지만 지금의 가정을 지키기 위

해 밝힐 수도, 밝혀져서도 안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과거의 시간

에 몸과 마음이 붙들린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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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경험이나 자녀양육, 남한사회 적응과 관

련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4-6,26].

여섯 번째 주제인 ‘희망으로 채워가는 현재의 삶’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연금이 보장되기 힘든 곳이라는 걸 인지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녀에게 짐 지우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겠다 희망을 다진다. 또한 열심히 노력한다면 

북에서처럼 자녀를 굶어 죽게 할 까봐 염려 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

민국에 살고 있음에 한도의 한숨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북

한이탈 기혼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근거이론 연구에서도 잘 살

아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어 성실히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

[26]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개념을 갖기 힘든 북한 사회주의 경

제체제에서 벗어나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 감

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직장에서 근속을 하며 적

응해 갈 수 있도록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

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

다. 

일곱 번째 주제인 ‘희망적인 미래’에서 참여자들은 노력한 대가가 

주어지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성실히 

직장을 다니고 번듯한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길

이 아닌 통일세대의 교량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북한이탈여성과 관련한 대부

분의 연구들이 직장유지에 관한 기술을 할 때 자녀와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적응, 북에 남아있는 잔류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

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6,10,26]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

었다. 특별히 참여자 1과 2는 보건의료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북한이 

열려 졌을 때 그곳에 가서 일할 준비된 의료인이 되리라는 각오로 

힘든 학업의 길을 견뎌냈다. 

여덟 번째 주제는 ‘넘어서기 힘든 직장동료들과의 괴리감’으로 참

여자들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장동료들과 남한의 낯선 직

장문화, 언어장벽, 접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영어나 컴퓨터 사용 등

으로 인해 직장적응에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겪고 불공정한 대우

로 인해 이방인이 된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더해 참여자

들을 제 한 몸 살겠다고 가족을 버린 이기주의자로 매도하는 직장동

료들의 시선들로 인해 이들의 마음속 상처가 가중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던 여러 질적 연구들에

서는 직장 문제에 관련하여 주로 적응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 등

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터라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을 이기주의자로 

매도하는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라 할 수 있겠다. 직장 내의 왜곡된 시선과 문화적 갈등들은 북한이

탈 기혼여성들의 직업적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23]. Kim 등[22]

의 연구에서는 남한 직장동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부족과 

다른 언어사용과 관련한 오해의 상황들이 선입견과 차별의 결과까지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관

련해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상담 인력의 정기적인 파견으로 북

한이탈 기혼여성들의 희망직업이나 현재 직장에서 요구되는 직업기

초능력에 대한 상담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직업유지 취약성을 보

완해 가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라 여겨

진다. 또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유대관계와 소속감의 향

상을 위해 남한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과 남·북한주민

들이 함께 어울려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남·북한 주민 사이의 대인관계 측면에서 부적응문제를 해소

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홉 번째 주제 ‘고단한 직장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에서는 지인, 
직장상사의 배려심, 힘들어 하던 아이들이 점차로 회복하는 모습이 

힘든 가운데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탈북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아 품에 안으며 이 아이를 위해 끝까

지 직장을 다니며 잘 키워 보겠다는 결심을 한다. 또한 북한이탈 기

혼여성들은 남한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적응하는 것이 힘든 과정

이지만 신앙생활을 통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아픔들을 

고백하며 위로와 의지할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 Rhee 등[27]의 연구

에서도 북한이탈여성들이 소외와 외로움을 신앙생활로 이겨내고 있

다고 말했고 Lee 등[28]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무교인 집

단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사회적응 평균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가 

소속감의 부재와 주변인으로 맴도는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의 어려움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 영적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우

며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에게 소속감의 근간이 되어 주는 것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삶의 체험은 

통일시대의 교량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의료인을 비롯한 자신의 입

지를 다진 사람이 되어 성실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그동안의 

연구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불안과 상처로 얼룩진 

아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상기의 다짐들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이탈 기혼여성들의 심리, 신체적 건강관

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사

를 비롯한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심리외상치유 센터와 같은 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반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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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삶은 어떠하며 남한

에서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및 그 주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어떻

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

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서의 중혼과 

강제결혼, 인신매매,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자식들 그리고 출산경험

과 같은 감추고 싶은 과거와 데려오지 못한 자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여진 상황 속에서 힘겹게 남한사회 적

응과 직장생활을 유지해 가지만 자녀가 삶의 기쁨과 원동력이 되기

도 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모정과 삶의 경험을 더욱 폭넓게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간호대상자임을 더욱 인

지 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는 van Manen [19]의 해석학적 현상학 접근법을 이용하

여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및 그들을 둘러싼 삶

의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시

도된 귀납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

탈 기혼여성들의 체험에 있어 그들이 탈북과정에서의 강제결혼, 인
신매매, 중혼의 문제, 원치 않는 출산을 포함한 가슴 아픈 모정의 경

험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자녀들이 

그들 삶의 원동력이 되어 직장을 유지하며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해 

보려는 노력과 통일세대의 교량이 되고자 결심하는 삶의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

탈 기혼여성들의 삶과 주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그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간호대상자로서 간호학문적, 
실무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이탈 기혼여성을 위한 간

호중재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

다. 또한 사회관계망, 양육인프라, 경제여건 등이 부족한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취업과 안정적 정착을 도울 국가정책 마련에 근거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문제를 고

려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그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 기혼여

성과 남한기혼여성의 가족부양과 양육책임 등과 관련한 심리적 측

면을 다룬 비교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북

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종교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 하였으므로 종교적 성향과 영적안녕이 북한이

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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